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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의과대학장 이동건 

교수, 간호대학장 이선미 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

연구사업(1차)에서 56개 과제가 선정되며 총 약 277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에서 의과대학은 

52개와 간호대학은 4개의 과제가 각각 포함됐다.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연구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공모가 진행됐으며, 

올해 3월 13일 최종 선정 결과가 연구자 개별 통보 방식으

로 발표됐다.

이번 선정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소속 

교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

게 된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생명과학의 근간이 되

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운영하

며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적인 연구 주제와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

고 미래 리더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연구’ 

사업에는 총 30명이 선정됐다. 또한 신진 연구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진연구’ 사업에는 총 24명이,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의 연구 수행을 지원해 핵심과학기술 인

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업에

는 2명이 선정됐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은 이번 성과를 연구

자들의 미래 의학을 향한 도전 정신과 우수한 연구 경쟁력

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하며, 대학 차원에서도 연구자

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하고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미래 기초의학의 지평을 연다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 56개 선정·연구비 총 약 277억 원 확보

연구자 및 연구목록 전문은 

가톨릭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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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간염 연구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술까지

정환국·김부성 

김부성, 정환국 교수는 국내 간질환 연구와 김부성, 정환국 교수는 국내 간질환 연구와 
진료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료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NO. 2326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 효과 미리 안다2형당뇨 여성,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 낮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

성원·신경외과 양승호 교수 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제1저자 임정연·이정은 박사, 이민호 교

수)이 알츠하이머병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를 세계 최초로 확인

했다. 그간 줄기세포 치료는 공여자별 세포 기능 차이로 인한 변동성이 상용화의 큰 걸림돌이

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일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하비갑개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분석해, 세포 내 ‘뮤즈 세포(Muse cell)’의 

비율이 치료 효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뮤즈 세포 비율이 높은 줄기세포일

수록 세포 증식과 다분화 능력이 우수했으며, 신경 보호를 위한 사이토카인 분비도 활발했다.

이어 알츠하이머 모델 생쥐와 뇌 오가노이드에 해당 줄기세포를 투여한 결과, 뮤즈 세포 비

율이 높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 개선 ▲아밀로이드 베타 및 타우 단백질 감소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순수 뮤즈 세포만 투여했을 때와 같았고, 배양 단계별로 변하는 뮤즈 세표의 비

율 분석이 우수 세포를 선별하는 기준이 됨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의 예측 가능

성을 높이는 생물학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국제 학술지 ≪Translational 

Neurodegeneration≫(IF=15.2)에 게재됐다. 

당뇨환자 여성력-치매위험 상관관계 확인 코 조직 유래 줄기세포 내 ‘뮤즈 세포’ 비율과 치료 효과 상관관계 입증

1960~70년대 한국이 ‘간염 왕국’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

니다. 간질환에 관한 상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관련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생계를 

위해 피를 파는 매혈이 횡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 환경이 

열악하여 간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환국·김부성 교수는 국내 간염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세계적

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한국 간질환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정환국(1922~1999) 

교수는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간염을 일으키고 간경화로 진

행되는지 그 병리 기전을 규명하고 예방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입니다. 

1949년 대구의과대학(현 경북대 의대)을 졸업하고 한국전쟁 

때부터 군의관으로 13년간 복무하며 만성간염 연구를 수행했던 

정환국 교수는, 1967년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교수로 부임하

며 본격적인 연구의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환국 교수는 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기초로 국내 유수

의 간질환 센터를 마련했으며, 대한간학회의 전신인 한국간연구

회를 창설(1981), 학문적 기틀을 닦았습니다. 지금도 대한간학회

는 초대 회장인 정환국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 ‘간산

干山’을 차용, ‘간산학술상’을 제정·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2년 2월, 서울 국제 간 심포지엄을 주도하며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한 것은 한국 의학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격상시

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 성과와 국제

적 교류를 바탕으로 1982년 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임상의

학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는 동북아지역 간염연구소로 

승인되면서 국내 간염 퇴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

했습니다.

정환국 교수가 일궈낸 학문적 토대 위에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술의 꽃을 피운 이는 제자 김부성(레오나르도, 1935~2023) 교

수였습니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김부성 교수는 국내 C형 간

염 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탁월한 연구자이자,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수행의사로 발탁될 만큼 의료계·종

교계에서의 신망이 두터운 의사였습니다. 

김부성 교수는 최고의 전문성과 함께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인

술의 실천자로 군의관 시절에는 월남 파병 중 마을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했으며, 1980년대 헌혈을 통해 생명의 존

엄성을 실천하는 ‘원 갤러너스(One Galloners)’ 운동을 이끄

는 등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이 단체는 

1989년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로 출범하였는데, 김부성 교수는 

초대와 2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약화된 인

간 존엄과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수여받은 ‘성 그레고리오 대

교황 기사 훈장’은 평생에 걸쳐 의학적 전문성과 덕성을 겸비하고

자 했던 김부성 교수의 헌신적인 삶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질환 연구의 거대한 물줄기를 열어 의학적 성취를 

이룩한 정환국 교수의 학구적 열정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평생

을 헌신했던 김부성 교수의 정신은 오늘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이 추구하는 전인치유의 두 기둥이 되어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

습니다.

정환국 교수정환국 교수 김부성 교수김부성 교수

(글: 인문사회의학과 원주영 연구강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승환 교수 연구팀(제1저자 내분비내과 유진 교

수)이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과 함께 2형당뇨병을 가진 여성

에서 가임 기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형당뇨병을 가진 폐경 여성 159,751명

을 대상으로 평균 8.3년간 추적 관찰했다. 추적 기간 동안 총 24,218건의 치매(알츠하이머병 

18,819건, 혈관성 치매 2,743건)가 발생했다. 

분석 결과,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폐경 연령이 늦을수록 치매 발생의 위험이 낮았으며 가임

기간이 40년 이상인 여성은 30년 미만인 여성에 비해 전체 치매 위험이 27% 낮았다. 또한 호

르몬대체요법을 5년 이상 시행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위험이 17% 낮았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전국 단위 코호트와 장기 추적 자료를 기반으로, 그간 명확히 파악되지 

않던 당뇨병 여성에서 생식 요인과 치매 위험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국내 최대 규모 연

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미국당뇨병학회 학술지 ‘Diabetes Car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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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위험 감소시키는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 제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육(교신저자)·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부성현(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비만하지 않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

해 출혈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환자 2,68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약제 효능을 분석했다. 그 결

과, BMI 28 미만인 환자가 시술 1개월 후 고강도 약제인 티카그렐러를 저강도인 클로피도그

렐로 변경했을 때, 기존 약제를 유지한 군보다 출혈 사건이 53% 감소했다. 심혈관 사망 등을 

포함한 주요 복합 사건 발생률도 46% 낮아졌으며, 혈관이 다시 막히는 허혈 사건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비만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 안정기 이후 약제를 감량해도 치료 효과는 유지하

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됐고, 연구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

≫(IF=10.5)에 게재됐다.

BMI 28 미만 급성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 유리

조혈모세포 이식팀 다학제, 복합난치질환자 치료 성공종양 크기 작으면 경동맥 국소 치료로 생존율 향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신장내과 정병하 교수, 혈관이식

외과 박순철 교수)과 조혈모세포이식팀(혈액내과 박실비아 교수)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과 말기신부전을 동시에 앓는 복합 난치질환자의 성공적인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그간 두 질환이 동반된 경우 치료 순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나, 의료진은 신장

이식을 우선 시행했다. 치료받은 환자 4명은 전원 즉각적인 이식 신장 기능 회복을 보였고 

거부반응이나 합병증도 없었다. 또한 이 중 2명은 신장이식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추가로 

시행 후, 면역억제제 없이도 이식 장기가 유지되는 면역학적 관해 상태가 됐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은 나머지 2명도 수혈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등 골수 기

능이 회복됐다. 이는 요독 제거와 면역억제제 투여가 혈액 질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미국이식학회 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IF=8.2)

에 게재됐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배시현 교수팀이 간외 전이가 동반된 진

행성 간세포암 환자 중 종양 크기가 작은 환자의 경우, 경동맥 국소 치료가 전신항암치료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대한간암등록사업에 등록된 간세포암 환자 중 간외 전이가 동반된 2,517명을 선별

해 분석했고, 그 결과, 경동맥 국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6.7개월로 전신항암치

료군(3.7개월)보다 약 2배 길었으며 사망 위험은 약 40% 감소했다.

특히 간 내 종양 크기가 10cm 미만이거나 림프절 전이에 국한된 경우 국소 치료의 생존 이

점이 뚜렷했다. 반면 10cm를 초과하는 거대 종양에서는 치료 간 효과 차이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환자의 종양 부담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간암 분야 권

위지 ≪Liver Cancer≫(IF=9.1)에 게재됐다.

전이성 간암에서 경동맥 국소 치료 시 전신항암치료보다 생존율 상승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말기신부전 동반 환자 치료법 제시

위암 내시경 검진, 
3년 이내 간격 시 사망 위험 감소

비소세포폐암 초기 임상시험서 ‘유전자 매칭 치료’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교수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초기 임상시험에서 유전자 변이 맞춤형 표적치료의 우

수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환자 54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유전자 돌연변이에 맞춘 표적치료군과 비표적치

료군의 성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표적치료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최대 30.8%를 

기록하며 비표적치료군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전자 변이 매칭 치료 여부가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하는 독립적인 주요 인자임을 확인했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은 병리과 김태정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정

밀 분자 진단 및 맞춤형 유전자 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정밀종양학 분야 

국제 학술지 ≪npj Precision Oncology≫(IF= 8.0)에 게재됐다.

표적치료군 객관적 반응률 30.8% 기록

미토콘드리아 이식,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효과 입증
‘세포 대사 시스템 복구’라는 치료 패러다임 제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

과 강태욱 교수(공동 교신저자)와 이아람 박사(제 1저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연구팀이 미토

콘드리아 이식을 통해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활막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으로 자가포식 기능이 마비되어 질환

이 악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손상된 세포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하자, 에너지 생산

량이 늘어나며 자가포식 기능이 회복됐고 염증성 세포 사멸 인자가 감소했다. 동물 모델 실험

에서도 관절염 지수가 크게 낮아졌고, 공격적인 면역세포는 줄고 조절 면역세포는 늘어나 전

신 면역 균형이 복구됐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지인 ≪Autophagy≫(IF= 14.3)에 게재됐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최현호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성수윤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암 환자 2만 6,199명을 분석한 결과, 위암 내

시경 검진을 3년 이내 간격으로 시행할 때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진단 전 검진 간격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검진군에서 미

검진군 대비 위암 특이 사망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3년 이내 검진군은 3년 초과 검진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29% 낮았다. 반면 2년과 3년 간격 사이에서는 사망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2년 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는 대규모 전국 데이터를 통

해 3년 이내 검진이 사망률 감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지 ≪Gastrointestinal 

Endoscopy≫(IF=7.5)에 게재됐다.



이동희 교수는 1995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성모병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제1 및 교신저자로 

총 135편의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이자, 20여 년간 병원의 질 향상(PI) 업무에 참여해온 실무가이기도 하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한 그를 만나 진료 현장의 경험

과 병원 시스템에 대한 식견을 들었다.

경기북부 귀앓이 환자들과 함께 한 23년

이동희 교수가 부임한 2003년 당

시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유일

한 대학병원이었다.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

았던 시절, 그는 지역의 수많은 환자를 진료

하며 임상 경험을 쌓았다.

“당시 이 지역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15여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서울로의 교통접근성

도 나빠서 지역의 많은 귀앓이 환자들이 우

리 병원을 방문했고 우리 병원 교수님들이 

이들을 진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임 

초기에 제가 진료하고 수술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올 때 그 아

이들이 잘 들으면서 커가는 것을 보면 한 사

람의 인생과 함께 해왔다는 깊은 보람을 느

낍니다.”

이런 보람은 임상과장이자 주임교수인 그

의 운영 목표에 영향을 줬다. 그는 국내 최대 

규모인 8개 부속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병원의 특성을 살리되, 연구와 교육에 있어

서는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공유하는 ‘하나 

된 교실’을 강조한다. 선후배 간의 존중과 배

려가 넘치는 따뜻한 교실 문화를 정착시켜 

구성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20여년의 PI 업무로 바라본 

‘사람’과 시스템의 관계

이 교수는 2004년 Six-sigma 프로젝트를 시

작으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PI/QPS위원장

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PI 업무에 참여해왔

다. 그는 PI가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 구성

원들이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문

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그의 바

람은 모든 교직원, 특히 젊은 교원들이 PI 과

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TQM(전사적 품질 관리)이 ‘토양’을 만드

는 것이라면, PI는 그 토양 위에서 ‘작물’을 재

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젊은 

교원들은 진료와 연구의 압박으로 이 과정에 

역량을 쏟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신세

대 교원들은 조직에 헌신하는 동시에, 그 과

정이 개인의 전문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상생의 직장을 지향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

장에서 정년퇴임하는 날까지 책임감으로 완

성되는 삶, 이런 목가적인 환상은 신세대 교

원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교원들이 PI와 TQM에 관

심을 갖게끔 우리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꾸리

고, 그들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노력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병원의 안전을 설계하는 

또 다른 시선, 정보보호

이 교수의 관심은 병원 시스템의 효율화

를 넘어,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안전’의 영

역으로까지 뻗어 있다. 그는 24년간 병원 안

팎의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경험을 바탕으

로, 최근 의료 현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정

보보호와 보안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와 의료 사물

인터넷(IoMT)의 확산, 원격 클라우드 환경

이 가져올 새로운 보안 위험에 주목하며 기

술적·관리적 대비를 강조한다.

“의료기관의 전산 마비는 곧 생명과 직

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중단을 의미합

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입니

다. 의료기관마저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

는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안전

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Never Trust, Always 

Verify)’해야 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과 데이터 복원력(DR) 구

축이 필요합니다.”

그는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무결성을 확

보하기 위한 다중인증(MFA) 도입, 망분리

(Network Separation)와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및 책임 모델(SRM) 정립 등 현장의 과

제들을 짚고 있다. 이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의료정보 환경 속에서 병원전산시스템과 환

자정보를 보다 견고하게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건강(健康)’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료인의 자세

이동희 교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환자

들에게 ‘건강’의 한자 풀이를 통한 메시지를 

전했다.

“健(굳셀 건)은 사람이 곧게 서 있는 모습

이고, 康(편안할 강)은 곡식을 탈곡하여 먹

을 수 있게 되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가치의 정상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

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치료와 

치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을 위

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한편, PI 전문성과 정

보보호에 대한 식견을 통해 병원의 안전을 

고민하는 이동희 교수. 각기 다른 분야를 넘

나드는 그의 노력은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지향점으로 모이

고 있다.

04

세 가지 시선: 숙련된 임상, 함께하는 PI, 철저한 정보보안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동희 교수

PEOPLE

NO. 2326

            이동희 주임교수가 제시하는

            ‘의료기관 정보보호 12대 과제’

➊ 생성형 AI 보안 : 외부 모델 활용 시 민감 정

보 유출 방지 대책 수립  ➋ 거버넌스 강화 : 전담 

조직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➌ 관리체계 인증 : 상급종합병원 필수 요건

인 ISMS, ISMS-P 인증 내실화 ➍ 인증 보안 

고도화 : EMR 무결성을 위한 다중인증(MFA) 

및 FIDO 도입 ➎ IoMT 사이버보안 : 네트워

크 연결 의료기기의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➏ 공급망 보안 : 협력업체 관리 및 기술적·

물리적 망 분리 강화 ➐ 클라우드 책임 모델 : 

IaaS·PaaS·SaaS 도입 시 책임 공유 모델

(SRM) 정립 ➑ 비대면 의료 보안 : 원격 진료 환

경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호 ➒ 제로 트러

스트 도입 :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보안 패러다임 전환 ➓ 데이터 복원력 확보 : 랜

섬웨어 대비 신속한 재해복구(DR) 목표 설정

 보안 운영 자동화 : SOAR 및 AIOps를 통한 

관제 효율성 제고  AI 윤리 및 규제 대응 : 인공

지능법 준수 및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

하는 부서와 맡은 업무는?

저는 인천성모병원 10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손다혜입니다. 주로 심장혈관

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당시의 

마음가짐은 어떠셨나요?

대학 시절 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때는 꼭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합성항원이 일

치할 확률이 아주 적다고 알고 있어서 만약 

누군가 나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한다면 

기적 같은 일일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신청했었습니다.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20살에 기증 신청을 하고 조혈모세포 기

증을 신청했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는지라 

처음에는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받은 이상, 간호사로서 기증하지 않을 이유

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병원 동료들의 반응은 어

땠나요? 기증 과정에서 병원의 배려나 

응원이 힘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

립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2박 3일간의 휴일을 신

청해야 했음에도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흔

쾌히 근무표를 조정 해주셨고, 잘 기증하

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기

증 후 3일간 추가로 휴일을 주셔서 충분히 

체력을 회복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

른 동료들도 좋은 일 한다, 멋있다고 칭찬

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쁠 

텐데도 촉진제 주사를 맞는 일을 도와주기

도 하고 제 업무를 같이 하며 배려해 주었

습니다.

기증을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데 실제 기증을 해 보니 절차나 통증 

등 신체적 부담은 어느 정도였나요?

한국조혈모세포협회에서 아예 기증자는 

오직 시간만 들이면 되도록 편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증할 때 필요한 피검사, 기

본적인 검진, 병원 입원 일 등은 기증자에게 

맞춰주어서 편하게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회는 기증 절차를 상세하고 친절하

게 설명해 주셔서 불안함도 느끼지 않았습

니다. 

물론 두어 번 해야 하는 피검사나, 조혈모

세포가 말초혈에서 채집될 수 있도록 맞아

야 하는 촉진제 주사, 혈관이 약한 경우 하게 

되는 중심정맥관 등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생명 하나 살릴 수 있

다면, 참을만한 통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촉진제를 맞은 다음 날부터는 요

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혈모세포협회에서 미리 제공해 준 

진통제를 복용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과거 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말초혈로 할 수 있어 기증자

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환자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다고 해서 병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착이 잘 되었더라도 분명 앞으로 힘든 날

들이 있으실 겁니다. 긴 시간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버텨주셨

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기다릴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

은 건강 상태가 되시도록 멀리서 응원하겠

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다면?

되도록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

다. 사람이 항상 선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만하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고 

싶습니다. 

기증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

가다가 제 옆에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도 기증을 끝내고 병실로 돌아가는 모

습을 봤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니까 타인에

게 기증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에게 기증하

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도 안 하려고 하는

데,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중심정맥관을 삽

입해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모습이 인

상 깊었습니다. 

기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단 며칠만 시간을 들여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신다면 귀한 생명 하나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조금 있고, 시간도 할애해

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과 조혈모세

포를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비교해 볼 

때, 나의 고통은 아주 가벼울 것입니다. 지

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질 내일을 꿈꾸는, 

본인과 일치하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누군

가를 생각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

다. 가치가 있는 일이니 다들 기증해 보시

길 바랍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나누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0병동의 손다혜 간호사는 최근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며 그 어려운 약속을 지켰다. 

대학생 시절,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했던 기증 희망 신청이 작년 11월경 현실이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손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망설임 없

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했다. 며칠간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인터뷰에 담았다.

"하지 않을 이유 없었다"손다혜 간호사의 생명 나눔 이야기
인천성모병원 병동간호1팀 손다혜 간호사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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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교육)기금시설(건축) 및 발전기금

•약정액┃	 632,385,700 원     

•납입액┃	  839,928,656 원         

•사용액┃	  1,115,802,700 원                       

분야  ▶ 의과대·간대 장학기금,  대학원 장학기금

               총 수혜 학생 481명

•약정액┃	 3,330,987,549 원    

•납입액┃	  3,543,671,549 원         

•사용액┃	  2,334,268,268 원                       

분야  ▶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 병원발전기금

              교실·임상과·센터 발전기금, 의과대·간호대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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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후원자분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CMC의 사

명에 공감하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환자 치료와 의학 연구, 사회공헌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데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됐습니다. 

지난 한 해,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동행은 11,792,244,491원 (납입액 기준)

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우리는 매 순간 현장에서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발전기

금이 전년 대비 약 65%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기금을 넘

어 CMC의 비전과 가치 자체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의 지지가 두터워졌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기부 주체별로는 기업 및 단체 후원이 약 61% 증가했고, 의료원과 서

울성모병원을 중심으로 기부금액이 상승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올해에도 가슴 뭉클한 나눔의 사연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근면하게 일궈온 

재산을 기탁하신 독지가의 유산 기부부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환우를 위해 써달라며 정성을 모아주신 퇴원 환우의 고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한, 한국의료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해외 각지에서 보내온 동문들의 장학금과 의

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된 지정 연구기금들은 ‘생명존중’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견고히 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더불어 부속병원별로도 진행된 산불 피해 지

원, 기념일 기부 캠페인, 긴급 구호 모금 등 지역사회와 환우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

업들도 값진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쉼 없이 이어지는 기부자분들의 아름다운 지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더 넓

고 깊게 퍼져 소외된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 2025년 기부금 모금 및 사용 현황

을 지면을 통해 공유해 드립니다.

사회공헌 기금

•약정액┃	 4,312,861,652 원     

•납입액┃	 5,000,820,690 원         

•사용액┃	  2,895,982,106 원                       

분야  ▶ 불우환우돕기 기금, 해외 의료선교 기금,

              다문화·이주민·난민 돕기 기금, 국내 자선 기금

후원자분들의 숭고한 나눔으로 일군 2025년
생명존중의 가치를 향한 그 깊은 신뢰에 2026년에도 보답하겠습니다

7.1%
장학(교육)기금

7.5%
연구기금

30.1%
시설(건축) 및 
발전기금

42.4%
사회공헌기금

12.9%
기타(위임), 현물

한눈에 보는 
CMC 2025년 기금 현황

약정 금액   	10,789,663,917원

납입 금액   	11,792,244,491원

사용 금액      6,632,438,520원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장학(교육)기금 연구기금

•약정액┃	 632,385,700 원     

•납입액┃	  839,928,656 원         

•사용액┃	  1,115,802,700 원                       

분야  ▶ 의과대·간대 장학기금,  대학원 장학기금

               총 수혜 학생 481명

•약정액┃	 849,620,000 원     

•납입액┃	 883,550,000 원         

•사용액┃	  286,385,446 원                       

분야  ▶ 연구소·임상과·센터 연구기금

기타(위임),현물

07가톨릭메디컬타임스06

후원 관련 안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 안내

후원자분들의 숭고한 나눔으로 일군 2025년
생명존중의 가치를 향한 그 깊은 신뢰에 2026년에도 보답하겠습니다

7.1%
장학(교육)기금

•약정액┃	 1,663,809,016 원     

•납입액┃	  1,524,273,596 원                          

분야  ▶ 기금 위임 및 현물 기부

※ 현물 기부 물품은 납입 즉시 모두 사용됩니다. 

*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진료, 교육, 연구 분야는 특례(법정)기부금으로

  사회공헌 분야는 일반(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에 한함)

당신의 기부를 

특별한 가치로 만들어 드립니다.

기부 순서 후원 문의

02-2258-7992~3, 7995~7

cmcfund@catholic.ac.kr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별관 1층 발전기금팀 기부자가 지정한 
분야에 100% 사용

부속병원 이용 시 예우 제공
(금액에 따라 내용 상이)

환자·의료진, 
학생을 위한 사회 환원

도너스월, 아너스 갤러리를 
통한 기부자 기억과 기념

기부의 가치

세제 혜택

* 미국 납세자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국세청(IRS) 
승인 NPO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riends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

 (C) 347-409-2869 /

 E-mail. pasajohn@gmail.com

해외 기부

*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 발행 요청이 가능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 기타 영수증 관련 사항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 상담 약정 납입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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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 양성교육 ‘영적 돌봄 워크숍 <같이 걸을까>’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 대상 ‘영적 돌봄 워크숍 <같이 걸을까>’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영적 돌봄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참여형 교육으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 방법을 익히고 영적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영적 돌봄을 단순한 종교적 영역이 아닌,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돌봄의 핵심 요소로 접근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영적 돌봄서를 활용한 경험 공유와 토론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2026.05.15.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응모하기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마르 16,7)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병원, 주님 부활 대축일 맞아 나눔 실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환우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을 전하는 가톨릭 영성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성모병원

영성부 사제들과 원목팀 식구들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

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환자와 교직원들에게 부활 선물 

나눔을 했다. 나눔을 통해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

들과 그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이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

는 마음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다.

부천성모병원

원목팀은 병동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부활 선물 나눔’

을 진행했다.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병동 환자 516명과 교직

원 2,123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부천성

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

서 이어갈 예정이다.

의정부성모병원

부활 계란 축복식을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 협력병

원 및 유관기관 2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나눔을 실천

했다. 이상훈 영성부원장과 원목팀을 중심으로 준비한 

부활 계란과 간식 바구니를 의정부, 양주, 포천 등 지역 

전역에 전달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협력병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성모병원

입원 환우와 교직원,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

활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제동 원목실장 신부

를 비롯한 원목실 관계자들이 병실을 직접 방문해 축

복의 메시지와 간식을 전달했다. 강전용 병원장은 “입

원 환우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서울역과 남대문 일대 노숙인 250명을 

찾아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

여와 후원으로 마련된 선물 상자에는 훈제고기, 쌀국

수, 라면 등 10가지 다채로운 음식을 담아 온정을 전했

다. 백광열 성모자선회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고 전했다.

은평성모병원

입원 환우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활 선물 나눔 행사’

를 진행했다. 특히 황재호 영성부원장 신부를 비롯한 

원목실 신부들과 수녀들이 직접 병실을 찾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퇴원 후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의

미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여행용 수납 파우치를 전달

했다.

한*희

김*희   

정*미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이 최근 태

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 ‘TAVR ELEVATE 2026’에 참

가해 고난도 라이브 시술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TAVR ELEVATE’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의 최신 정보와 고난도 임상 술기를 교류하는 국제 학술

대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 한국 등

에서 중등도 이상 숙련된 오퍼레이터 60여 명 이상이 참

석했으며, 베트남, 인도, 한국이 각각 1건의 고난도 케이

스를 맡아 시연했다. 

은평성모병원 TAVI팀은 아시아권 환자에서 주요 이슈

로 꼽히는 ‘작은 판막륜(Small Annulus)’ 증례의 라이브 

시술을 담당했다. 특히 90세 이상의 초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안전하게 성공시켜 참석자들의 큰 주목

을 받았다. 학술대회 이후 태국심장중재학회가 은평성모

병원에 먼저 TAVI 프로그램 교류를 제안해 올 정도로 국

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은평성모병원 TAVI팀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도 시술 분야의 리딩 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행

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의료진과 다기

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최신 술기를 적극 도입하

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축적해 고난도 환자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엘렉타(Elekta) 社의 최

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장비인 ‘에스프리(Esprit)’를 도입

하고 감마나이프센터 개소 축복식을 진행했다. 병원은 이번 

센터 개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장비를 가동하며, 뇌 질환 환자

들에게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양질의 맞춤형 치료를 제

공할 예정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전신마취나 피부 절개 없이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뇌 심부의 병소에 집중시키는 비침습적 방사선 치

료법으로,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1회 조사해 하루 만에 치료

가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도입한 ‘에스프리’는 기존 장비의 정밀도에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더했다. 프레임으로 머리를 고정하는 기존의 

정위틀 방식뿐 아니라 비정위틀 방식인 안면 마스크 타입으

로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시

술 직전 장비에 부착된 콘빔CT로 환자 머리를 촬영하고 이를 

치료 전의 MRI 영상과 맞추어 방사선 조사 좌표를 정밀하게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뇌혈관 질환과 기능성 뇌 질환을 단기

간에 정교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복식은 영성부원장 신희준 신부의 집도로 진행됐으

며, 미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센터가 더 많은 생명을 지키

고 환우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만끽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

워졌다.

이지열 병원장은 축복식에서 “앞으로도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합할지 신중하게 검토하

고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해외 의료진 연수와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의료 교육의 메카로서 입지를 확

고히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성모병원을 거쳐 

간 해외 의료진은 총 1,0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간 방

문객만 496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몽골 순으

로 방문객이 많아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서울성모병원의 

교육 역량에 대한 높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연수 분야는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등 고난도 수술과 정

밀 진단이 필요한 진료과에 집중됐으며, 특히 로봇수술과 최

소침습수술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이다.

서울성모병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복강

경·내시경 시뮬레이터를 통합한 ‘복합 로봇수술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했으며, 2023년에는 인튜이티브사로부터 아시

아 최초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로 선정돼 글로벌 운영 

체계 전수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수진의 해외 현지 교육 활동도 활발하다. 대장항문외과 

이윤석 교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수

술 시연을 진행하며 최신 술기를 전파했고,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는 스위스 의료진 대상 비대면 척추 내시경 교육 등 대

륙 간 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홍성

후 교수는 영문 가이드 집필을 통해 단일공 로봇수술 기법을 

체계화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앞으로도 국제 연수와 학술 교류를 지속

적으로 확대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선진 의료 시스템과 지

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리딩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

획이다. 

08 09가톨릭메디컬타임스

전신마취와 절개 없이 뇌종양·뇌혈관 질환 

정교하게 치료해 환자 일상 회복 도와

중국·사우디·태국 등 아시아·

중동 의료진 방문 줄이어 

서울성모병원

최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기 도입

서울성모병원

해외 의료진 연수 
1,000명 돌파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TAVI팀, 
국제 학술행사 라이브 시술 
세션 성료



10NO. 2326

  여의도성모병원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과 MOU 체결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글

로벌 의료기기 기업 존슨앤

드존슨 서지컬비전과 의학

적·학술적 협력 체계 구축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의 안과 진료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고, 환자들에게 더욱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안과 분야 기술 정보 교류 ▲의료기

기 사용 및 수술 술기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원내 교육센

터를 활용한 의료진 연수 및 학술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한다.

  부천성모병원  

‘Medical Korea 2026’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부천성모병원이 최근 개최

된 제16회 ‘메디컬코리아

(Medical Korea) 2026’에

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

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

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는 국내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

화를 위한 대표 국제 컨퍼런스이다. 부천성모병원은 외국인 환

자 유치, 국제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에서

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직원 예비자 교리 입교식 거행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병원 

내 성당에서 교직원 예비자 

교리 입교식을 거행했다. 예

비자 교리 입교식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예식으로, 이날 입

교식에는 총 29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신앙을 배우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교식에 참여한 교직원은 20주간 교리 교

육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은평성모병원  

스마트 모바일 입원수속 서비스 개시

은평성모병원이 입원수속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스마트 모바

일 입원수속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

는 환자들이 입원 당일 직접 작성

하던 입원 동의서를 모바일로 대

체해 입원수속 대기시간을 줄인다.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을 활

용해 고령의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는 입

원 당일 오전, 병실 배정 알림톡으로 동의서를 확인한 뒤 전자

서명을 하면 된다. 나아가 병원은 추후 비대면으로 입·퇴원 

수속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  

전장엑솜시퀀싱(Whole Exome Sequencing, WES) 검사 도입

인천성모병원이 진단검사

의학 분야 역량 강화를 위

해 ‘전장엑솜시퀀싱(WES)’ 

검사를 도입했다. WES는 

단백질 생성 유전자인 엑손 

영역 전체를 분석하는 검사로,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살펴 기

존 패널 검사보다 변이 식별 범위가 넓다. 특히 원인 유전자 발

견 가능성이 높아 정밀 진단에 유리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향

후 재분석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 실현에 기여할 전

망이다.

  대전성모병원  

어깨관절의 날 건강강좌 성료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개

최한 ‘어깨관절의 날’ 건강

강좌가 환자와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대한견주관절의

학회가 주관하는 어깨관절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

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지종훈 교수와 김경일 교

수가 강연자로 나서 ‘어깨 인공관절 치료’, ‘어깨관절의 수술’을 

주제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재활의학팀 

문유리 물리치료사가 ‘어깨질환의 재활 운동’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했다. 

단신CMC

바이오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

영대학원 신광수 교수가 최

근 기술경영경제학회 바이

오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 선출됐다. 기술경

영경제학회는 지난 1992년 창립된 국내 기술혁

신연구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신 교수는 보

건의료기술경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정책 의

제 발굴과 실행 전략 수립을 주도할 예정이다.

2026 한국각막학회 국제학술대회 Best 

Presentation Award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윤

혜연 교수가 2026 한국각

막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Best Presentation Award 1

위를 수상했다. 윤 교수는 

‘고분자 코팅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감염성 각막염 치료 연구’ 발표로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감염성 각막염의 주요 

원인균 가운데 하나인 녹농균을 대상으로, 고

분자 코팅이 적용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항균·항염 효과를 평가한 전임상 연구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조항주 교수가 최근 제54

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국가 외상 의료 

체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공로로는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의사 탑승 119헬기 및 현

장 출동 체계 확립이 꼽히며, 이외에도 외상 교

육 과정 개발과 후학 양성에 힘쓰며 국내 외상 

의료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부천성모병원 지희정 종양

전문간호사가 최근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

상했다. 이번 표창은 암 예

방과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은 것으로, 지희정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

를 대상으로 한 항암치료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

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항암치료 전 과정에 대한 환자 

교육과 자가간호 지도를 실시하고, 간호사 대상 

전문지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해 보다 안전

한 항암치료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가 최

근 개최된 ‘국

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분산형 호스피스 서비

스 모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

다. 이 서비스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고

안된 모델로,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

지 않고 입원 중인 병동에서 완화의학과로 전과

하여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며, 환자는 기존 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

서 호스피스 돌봄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간호사회장 공로상 수상

성빈센트병원 간호부 수술간호팀 김은실 팀장

이 최근 경기도간호사회 회무공로상을 수상했

다. 김은실 팀장은 수원시

간호사회 총무를 역임하며 

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성 강화와 간호사

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김 팀장은 성빈센트자선회 해외봉사활동

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타의 모범

이 되어왔다.

‘수액관 꺾임 방지 장치’ 특허 등록

성빈센트

병원 신경

외과 김영

일 교수가 

진료지원

간호팀 신자영 간호사와 함께 수액 치료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액관 꺾임을 방지하는 

의료 보조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 특허는 ‘수액관의 꺾임 방지 장치’에 관한 

기술로,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액관의 절곡(kinking) 문제를 구조적으

로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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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오태영	  1,000,000원	 정영윤	  1,000,000원

홍서희	  3,000,000원	 김수영    매월	  10,000원

김승윤	  3,000,000원	 김지연	  3,000,000원

하현석	  13,000,000원	 (주)선진	  2,514,510원

익    명	  100원	 익    명	  80,000원

대학(성의교정)

변용휘	  500,000원	 서희성	  3,000,000원

송석환	  10,000,000원	 정소윤	  3,000,000원

정양국	  10,000,000원	 익    명	  10,000,000원

(재)삼공장학재단			    29,316,000원

(재)아산사회복지재단			    10,000,000원

(재)우덕재단			    11,160,000원

(재)정산장학재단			    1,500,000원

CMC신용협동조합			    10,000,000원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1,000,000원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			    18,000,000원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5,330,000원

평화를이루는사람들			    20,000,000원

해성문화재단			    5,330,000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욱	  1,500,000원	 강정해	  5,000,000원

김서경	  1,000,000원	 김영녀    매월	  10,000원

김영환	  1,000,000원	 김준영	  15,000원

김진명	  50,000,000원	 김한빛	  1,000,000원

문상연	  5,000,000원	 박도영    매월	  10,000원

박신미	  300,000원	 박일순	  5,000,000원

백지빈    매월	  10,000원	 손정숙	  1,000,000원

신종욱    매월	  10,000원	 신종학    매월	  5,000원

신하오/신만섭	  5,000,000원	 심해순	  20,000,000원

안창호    매월	  20,000원	 이근오	  1,000,000원

이재용    매월	  10,000원	 이준석	  60,000원

임지수	  30,000원	 전계윤    매월	  3,000원

지춘자	  50,000,000원	 최인섭	  2,000,000원 	

최정규    매월	  200,000원	 하은정	  300,000원

(주)제일			    10,000,000원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50,00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694,600원

유투엠 향동 수학학원 (한소라)			    10,000,000원

익    명	  2,000,000원	 익    명	  50,000원

익    명	  200,000원	 익    명	  2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권진영	  1,000,000원	 김미석	  332,000원

김세원    매월	  30,000원	 김영욱	  1,000,000원

김태정	  1,000,000원	 박종우	  2,000,000원

심해순	  20,000,000원	 양수희	  1,200,000원

양찬우	  1,200,000원	 윤세희	  332,000원

이덕형	  28,441,736원	 임병재	  1,000,000원

임서규	  1,000,000원	 임은규	  1,000,000원

전두병	  5,000,000원	 전하은	  1,000,000원

정샛별	  500,000원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50,0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의무기록팀			    410,000원

의정부성모병원

심해순	  20,000,000원	 양상언	  5,000,000원

진영주    매월	  5,000원	 레드나인픽쳐스	 3,000,000원

부천성모병원

강하늘    매월	  5,000원	 권예지	  500,000원

김규희    매월	  10,000원	 김민호    매월	  100,000원

김영진    매월	  200,000원	 김현주    매월	  10,000원

김효원    매월	  5,000원	 김희우    매월	  30,000원

서다현    매월	  5,000원	 심해순	  20,000,000원

윤예준    매월	  5,000원	 이수영    매월	  20,000원

장소현    매월	  5,000원	 장지영    매월	  5,000원

정경숙    매월	  20,000원	 정다진    매월	  5,000원

최명환	  100,000원	 최시헌    매월	  5,000원

최윤지    매월	  5,000원	 한지혜    매월	  5,000원

한효주    매월	  20,000원	

부천성모병원 영양팀			    400,000원

익    명	  1,000,000원	 익    명	  2,000,000원

은평성모병원

경현금    매월	  10,000원	 김기석    매월	  30,000원

김나현    매월	  5,000원	 김미희    매월	  10,000원

김민영    매월	  5,000원	 김선아    매월	  10,000원

김성아    매월	  5,000원	 김은희    매월	  10,000원

김재현    매월	  10,000원	 김해리    매월	  10,000원

김현정    매월	  5,000원	 김효종	  1,000,000원

박지현    매월	  5,000원	 박채은    매월	  5,000원

설안나    매월	  10,000원	 송미수    매월	  10,000원

신지수    매월	  5,000원	 심해순	  20,000,000원

유예솔    매월	  5,000원	 유예지    매월	  5,000원

윤선예    매월	  10,000원	 이경미    매월	  10,000원

이문진    매월	  10,000원	 이은영    매월	  10,000원

이현숙	  100,000원	 임다민    매월	  5,000원

임효진    매월	  5,000원	 장정매    매월	  10,000원

전은영    매월	  10,000원	 정보경    매월	  5,000원

정수경    매월	  5,000원	 정지연    매월	  5,000원

정화자	  10,000,000원	 조성현    매월	  10,000원

조윤서    매월	  5,000원	 조은경    매월	  10,000 원

조은경	  500,000원	 조주연    매월	  10,000원

최유숙    매월	  10,000원	 한혜영    매월	  5,000원

형경애    매월	  30,000원	 은평성모수녀원	 500,000원

익    명	  30,000원

2026년 3월 신규 약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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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에서 여섯 번째 의료봉사 마쳐  
캄보디아 프놈펜 ‘코미소 클리닉’에서 5일간 현지인 707명 진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코미소 클리닉’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치유와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이번 봉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가톨릭

메디컬엔젤스(CMA)’가 주관했으며, 2023년 시작된 이후 여섯 

번째로 진행된 활동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의료

진과 교직원 21명이 이번 봉사에 참여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봉사단 모집에 많은 교직원이 지원하

며 나눔의 뜻을 함께 했으며, 특히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와 샬

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수도자가 동참해 영성적 의미를 더했다. 

봉사 기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행해 총 707명

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초음파·엑스레

이 검사, 간단한 외과적 처치 등을 시행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 

개선과 회복을 도왔다.

또한, 코미소 클리닉의 현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봉사 이

후에도 클리닉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

지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진행됐다.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운

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지원을 받아 

2022년에 신축 및 이전된 뒤 현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도움

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

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혈모세포 기증,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공적 생명 나눔의 활동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동아리 로타랙트와 함

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전 실시

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대상 캠페인을 포함해, 

성심교정과 성의교정에서 총 111명이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이번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

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조혈모세포 기

증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적 생명 

나눔의 활동임을 알리고자 함이었으며, 가톨릭조혈모세포은

행은 매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현재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등록한 기증 희망자는 

총 91,492명으로, 이 가운데 1,488명이 실제로 기증을 실천했

다. 그중 가톨릭대학교(성심·성신·성의교정) 소속 기증자는 

총 70명이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

를 찾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직적합성항원형은 형제자

매간 일치 확률은 25%이지만 현대에는 핵가족화로 일치자를 

찾기 어렵고 비혈연간에는 일치 확률이 약 2만 명 중 1명에 불

과해 기증 희망자가 많을수록 환자는 적합한 기증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서 작성과 조직적합성항

원형 검사용 3ml를 채혈하면 된다. 국내 기증 희망자 수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수는 

6,291명에 달해 여전히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

증 희망 등록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치료 기회’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잇는 소중한 약속이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 참여 확대 위한 캠페인 진행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

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23

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리모델링

은 공간과 장비,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

여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건강검

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공간을 전면 개편해 여성의학검

사실과 VIP룸을 신설하고, 검진 동선을 

최적화해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장비 측면에서는 최신 프리미

엄 CT인 ‘Revolution APEX Elite’를 도입해 방사선량은 낮추고 진단의 정확도는 높였다.

스마트 검사 시스템도 강화됐다. AI 기반 망막 혈관 검사와 스마트 심전도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며, RFID 손목밴드로 검사 대기 및 이동 안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치매 특화, 심혈관 정밀, 직장인 오후 검진 등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했

다. 특히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시 진료의뢰서 없이 신속하게 외래 진료로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

인천시와 퇴원환자 돌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관내 의료기관 등

과 함께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

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 지원 대상은 중증 만성질환, 골

절,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돼 

퇴원 이후에도 의료와 돌봄 연계가 필요

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의

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대비해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

도록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

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성모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2026년 간

호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

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우수한 교육 역

량을 입증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지난 1월 23일 시행된 2026년 간호사 국

가고시에서 본교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79명 전원이 합격해 합격률 100%를 기

록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미래 지향적 간호 교육을 한층 강화하

고,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2026년 제66회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간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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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

력단이 최근 삼성화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고객 중

심의 통합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3자 간 공동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

장,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의 예방·관리형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

고, 삼성화재는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활용해 지속가

능한 헬스케어 모델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

령화 및 암 생존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모

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

구기획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의료와 산업 간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하고, 의

료·보험·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0년 역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미래형 의료 모델을 선

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임상 전문성을 바

탕으로 삼성화재의 서비스 역량과 결합해 환자의 치료 이후 

일상까지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로 확장해 나가는 데 중심

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성화재와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위한 MOU 체결
의료·보험·연구 협력 통해 예방·

관리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본격화 

NO. 2326

가톨릭메디컬타임스 구독 신청 QR
구독 신청을 모바일로 편안하게!blog.naver.com/cmc_story

www.youtube.com/CMCMedicalNewswww.cmc.or.kr

www.instagram.com/cmc_story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와 MOU 체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와 의료 교류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

화에 나섰다.

협약식은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눈

의 성모회 산하 성마리아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성빈센트병원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와 의무원장 이강문 교수를 비롯해, 눈의 성모회 이데 요시오 이사장, 이데 타이

시 부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학·의료 기술과 학술 연구는 물론, 영성과 조직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기

술 및 전문 인력의 교육·연수와 교류 활성화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상호 협력을 

통한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이어온 의료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

국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재오픈 축복식 거행
성빈
센트



대한민국 1등을 넘어
글로벌 리딩병원으로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기업

www.cmcseoul.or.kr

AI 기반 연구성과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의료 혁신 선도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

CMC-LINK SOAR 플랫폼 사업단 공식 출범CMC-LINK SOAR 플랫폼 사업단 공식 출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차세대 글로벌 Top-Tier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CMC-LINK SOAR 플랫폼 사업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병원의 연구 체계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연구 성과가 지체 없이 의료 현장으로 연결되는 혁신적 구조를 완성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연구성과 통합관리 플랫폼을 전격 도입했다. 그동안의 연구가 분절된 데이터와 수동 관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다면, 앞으로는 AI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준비도) 전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한다. 이 플

랫폼은 연구 데이터를 통합 축적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장한다. 

사업단은 혈액/면역질환, 디지털 임상, 첨단융합바이오, 정밀재생의료 등 4대 특화 플랫폼을 필두로 미래 의료의 난제 해결에 나선다. 각 플랫폼은 AI 기

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천 기술 확보부터 임상 실용화까지 전 과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와

의 기술 이전 및 CDMO 연계 등 실질적인 경제·산업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후 사업단장(로봇수술센터장, 비뇨의학과)은 “AI 플랫폼은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실용화를 돕는 명확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실의 성

과가 진료 현장의 혁신으로 직결되는 지능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활용
연구성과
통합관리

특화 개방형 R&D 도약 플랫폼

 연구 마일스톤 실시간 관리       연구자 맞춤형 업무 지원

 TRL 추적 및 단계별 지원       임상 진입 준비 및 실행 지원      리스크 조기 감지 및 병목 해결

혈액/면역질환 디지털 임상 첨단융합바이오 정밀재생의료

CyCLoPs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CAIMEDIX
Catholic AI Medical Matrix

퇴행성 뇌신경·
근골격질환 정밀제어

저면역성 만능공여 
유도만능줄기세포



C스타그램C스타그램
여의도성모병원의 소소한 오늘. 사진 한장, 한마디도 환영합니다

 C스타그램 참여 가이드라인

   �무거운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오늘의  

소소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주세요

 �긴 글 쓰실 필요 없어요｜짧은 한 줄, 사진 한 장도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좋아요 하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동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직군도, 직급도, 부서도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올리고 댓글 달 수 
있는 공간이에요

Since 2026. 4. 8



전화예약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1661-7500
보건복지부인증

www.cmcujb.or.kr

www.youtube.com/channel/UC0377U7zhI4D34SpUa-33Cwwww.cmcujb.or.kr www.instagram.com/cmc_ujb/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가 지난 3월 20일 

열린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 정기 총회에서 임기 1년의 신임 학회장으

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는 관절 연골 손상 및 골관절염 분야의 연구와 

치료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국내외 학문적 교류와 최신 

치료 기술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석중 교수는 무릎 및 관절 질환, 연골 손상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연골 재생 치료와 골관절염의 조기 진단 및 맞춤

형 치료 전략 개발에 매진해왔다. 다수의 우수한 학술 논문 발표와 활발

한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고 있다.

김석중 교수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골관절염 환자가 급증하는 현시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1년의 임기 동안 임상과 기초 연구의 균형 있는 발

전을 도모하고, 우리 학회의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

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김석중 교수의 학회장 취임을 계기로 정형외과 

및 관절 질환 치료 분야에서 병원의 전문성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

대한 연골 및 골관절염 학회대한 연골 및 골관절염 학회  

회장 취임회장 취임



www.youtube.com/user/cmcbucheonwww.facebook.com/cmcbu cheonblog.naver.com/cmcbucheon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www.cmcbucheon.or.kr

보건복지부인증

‘착한 암’‘착한 암’이라는 오해, 갑상선암갑상선암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암의 분화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유두암 :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비교적 진행이 느리지만 림프절 전이가 빈번함

•여포암 : 혈행성 전이를 특징으로 하며, 폐 및 골 전이 가능

•수질암/미분화암 : 발생 빈도는 낮으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치명적인 고위험군 해당

환자의 상태와 암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 : 암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전절제 또는 반절제 시행, 최근에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내시경/로봇 수술 활발

•�방사성 요오드(동위원소) 치료 :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박멸하기 위한 목적 

방사성 동위원소를 캡슐 형태로 경구 투여 하거나 필요시 정맥 주사 등을 통해 체내로 투여

•호르몬 약물 치료 : 갑상선 절제 후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함

갑상선내분비외과 내분비내과

성기영 교수 김영민 교수 김성래 교수 이성수 교수 손장원 교수 문혜원 교수

오전 화, 금 목 월, 수, 목 수, 목 화, 금 월, 화

오후 화   수 화 월, 화 수, 목 수, 금

암의 종류

  암암에 에 

  착한착한    것은 것은 

  없습니다없습니다

치료 및 수술 방법

갑상선 질환 의료진

갑상선암의 진실과 거짓



전화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1811-7755
보건복지부인증

www.cmcep.or.kr

www.youtube.com/cmceptodaywww.cmcep.or.kr www.facebook.com/cmceptoday www.instagram.com/cmceptoday


